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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요법이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기분에 
미치는 영향

박수현
을지대학교(성남) 간호학과

Effects of Aromatherapy on Stress and Mood of Junior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Soohyun Park
Department of Nursing, Eulji University (Seongnam)

요  약  본 연구는 아로마 요법이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지각과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E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실험군 22명, 대조군 19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임상실습을 하는 
1주일 동안 실험군은 하루 8시간 동안 라벤더향 아로마 목걸이를 착용하고, 대조군은 호손효과를 막기 위해 식염수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 후에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치평정척도와 스트레스지각척
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기분의 변화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치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카이제곱, Fisher’s Exact Test, Mann whitney U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도구의 내적 신뢰
도는 Cronbach’s alpha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는 중등도 수준이었다. 아로마 요법 
적용 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기분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트레스 지각척도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기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로마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stress level of nursing students prior to clinical training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aromatherapy on stress, stress perception, and mood during clinical practice. This study
was a randomized control trial using a pre-post test conducted from May-July 2016. A total of 41 junior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The experimental group (n=22) underwent aroma inhalation using a necklace containing 
lavender essential oil and a control group (n=19) used a normal saline necklace.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stress (p=.023) and mood levels in the experimental group (p=.006). The difference in stress percep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382). Aroma therapy might be useful for 
decreasing stress and improving their positive mood during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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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간호대학생이 학교에서 학습한 간

호이론과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 간호교육의 핵심영
역에 있는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학습한 지식을 실무

에 실제로 적용하여 간호사에게 필요한 실무 능력과 환

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적 교육과정이다. 간호대학생은 후기 청소년기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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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며, 이 시기에 많은 대학생들은 친구 및 이성, 가족, 
교수와의 관계와 같은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뿐 만이 

아니라 가치관, 장래 및 진로, 학업, 경제 문제 등의 직면
과제 차원에서의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2]. 대학
생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와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개인의 능력에 비해 과도하면 

심리적 우울, 자살, 자신감저하, 열등감, 성적저하 등 문
제를 일으키게 된다[3].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의 학생들에 비해 많은 

학습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중 경험하

는 환자,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간호학생으로서의 무력
감과 역할수행, 과중한 업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처해
야 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다양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4].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결하
지 못하면 간호대학생 자신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해
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건강대상자에 대한 전인적 간

호 및 간호 전문직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임상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속 될 경우 문제적 상

황을 극복해 내려는 내적 에너지가 소진 되고, 임상실습
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간호전공에 대한 학

습과 수행을 방해하여 흥미를 잃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6]. 실제로 이런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축적되면 임
상실습 중인 간호학생에게 통증, 불면증, 소화기 장애와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7].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심리적, 신
체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중재를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

겠다.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보완 요법 중 향기요법은 대상

자에게 전인적 접근 및 안녕을 목표로 하여[3], 간호 분
야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다양한 집단(노인, 중년여성, 여대생, 초등학생)
에 아로마를 이용한 중재를 제공하였을 때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8-10]. 아로마 요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감각 
기관 중 후각은 사람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11] 
향기를 맡는 사람들의 기분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아로마요법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선행연

구에서도 아로마 요법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불안

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15].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학업기간 중 아로
마 요법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

고 [12-14], 한 개의 선행연구만 임상실습 중 더 높은 스
트레스를 보이는 간호대학생에게 아로마요법을 적용한 

연구로 임상실습 중 아로마 요법을 적용한 간호학생들에

게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교감신경계 활성도의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16].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전 선행연구에서 아로마 요법 적용 방법으로 

손수건에 메이창, 라벤더, 로즈우드 정유를 손수건에 적
신 후 흡입[13] 하거나, 아로마 램프를 이용하여 라벤더, 
페퍼민트, 로즈마리, 클라리세이지 정유 흡입[14]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

기에는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목걸이 형태의 아로마요법을 이용하여 임상실습중인 학

생들에게 적합한 중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임상

실습을 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라벤더 아로마 목걸이

를 적용하는 반복연구로, 1주단위로 실습을 하는 학생들
에게도 스트레스 감소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전 선행연구에서 측정되지 않은 아로마 요법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확인하여 추후 임상실습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방안으로 활용 가능성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기간동안 아로마 요법이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기분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위해 진행된 연구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
악한다.

2) 아로마 요법이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학생의 스트
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 아로마 요법이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학생의 스트
레스 지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4) 아로마 요법이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학생의 기분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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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정의

1.1.1 스트레스

1.1.1.1 이론적 정의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상해나 자극 등에 대

해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비특이적 생물학적 반응을 말

한다[17]. 신체적으로 외부적인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여 
신체가 가지고 있던 항상성이 무너지게 되고 신체는 스

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여러 자

원을 동원하여 대비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어 신체의 기

능이 소모되는데 요구가 지나쳐 그 한계를 벗어날 때 발

생하는 신체적불균형 상태와[18] 스트레스를 반응 중 심
리적 반응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어떠한 개체에게 기능

적 긴장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상태를 포함한다[19]

1.1.1.2 조작적 정의
아로마 요법 전, 후 간호대생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를 0점에서 10점의 수치평정척도로 체크한 값을 말한다.

1.1.2 스트레스 지각

1.1.2.1 이론적 정의 
스트레스 지각란 삶에서 경험 하는 상황을 스트레스

로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사건들을 
얼마나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하고, 과도한 부담으
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묻는 내용

이 포함 될수 있다[20]. 

1.1.2.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박순영[21]이 개발한 스트레스 지각측

정도구 30문항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아로마 
요법 전, 후에 스트레스 지각정도를 측정한 값을 말한다.

1.1.3 기분

1.1.3.1 이론적 정의
기분(Mood)는 대상 환경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마음

에 저절로 생기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과 같은 지속되는 

주관적인 감정상태 또는 정서상태이다. 이는 내‧외적,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심리, 생리적 사건에 대한 반응
으로 생기며, 개인의 일상적인 성격과는 구분된다[22].

1.1.3.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10점 척도를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아

로마 요법 전, 후에 현재 기분 정도를 측정한 값이다.

1.1.4 아로마요법

1.1.4.1 이론적 정의
아로마요법(Aromatherapy)은 ‘아로마(Aroma,향기)’

와 ‘요법(Therapy)'이라는 말을 합친 말로 방향성 향기가 
나는 식물의 꽃, 잎, 뿌리, 열매 등에서 추출한 순수 식물
성 오일을 이용하여 인간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

키고,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자연요법 중 하
나이다[23].

1.1.4.20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라벤더 향유가 들어있는 아로마 목걸

이를 착용하여 실습시간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흡입하
는 것을 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로마 요법이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학생

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지각과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해 무작위 대조군 사전사후설계를 이용했다. 
실험군은 1주일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에 아로마 목걸이
를 착용하여 아로마 요법을 받은 군이고, 대조군은 호손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1주일 임상실습기간동안 식염
수를 넣은 목걸이를 착용한 군이다(Fig. 1).

2.2 연구대상

2.2.1 대상자 선정기준, 표집방법, 대상자 수 산출

본 연구의 대상은 S시에 소재하고 있는 E대학교 간호
학과 3학년 학생 중 E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간은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자
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을 이용하
여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t-test로 산정한 뒤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선행연구[24] 의해 효과 크기(Effect size) 
0.89로 각 그룹 당 최소 표본수가 19명으로 탈락률을 
20% 고려하여 각 그룹에 24명으로 배정하고 총 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

자 48명을 선정하였으며 자료수집 시작 시 참여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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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process

한 2명(실험군 1명, 대조군 1명)을 제외하고 자료 수집
을 시작하였고 최종 자료 수집에서 불성실하게 설문에 

대답하거나 알러지로 인해 목걸이 착용을 중단한 5명(실
험군 1명, 대조군 4명)을 제외하고 최종 실험군 22명, 대
조군 19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스트레스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아로마 요법 전, 후 
간호대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0점에서 10점의 
Numeric Ration Scale(NRS)로 체크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2.3.2 스트레스 지각 측정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는 박순영(1999)이 개발하고 
성순남과 은영[25]이 사용한 스트레스 지각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지각측정도구는 총 30
문항으로 신체적 스트레스(15문항)와 심리적 스트레스
(15문항)의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레스 
점수는 ‘그렇지 않다’(1), ‘가끔 그렇다’(2), ‘자주 그렇

다’(3), ‘항상 그렇다’(4)로 Likert형 4점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최고120점, 최저 30점까지 측정되어 점수가 높
을수록 스트레스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7 이었고[25], 본 연구
에서 사용할 스트레스 지각척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 이다.

2.3.3 기분

본 연구에서 기분은 아로마 요법 전, 후로 측정하였
다. 대상자가 느끼는 현재의 기분 상태를 0점에서 10점
의 NRS로 체크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분이 좋
음을 의미하였다.

2.3.4 아로마 목걸이(라벤더향)

본 연구에서 실험군에게는 라벤더향의 아로마 정유가 

들어있는 목걸이를 사용하여 시간에 관계없이 특별한 행

동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향을 맡을 수 있게 하였다. 
아로마 중 항스트레스 작용이 있다고 밝혀진[24] 라벤더
향이 나는 정유가 담겨있는 목걸이를 실험군에게 제공하

였다.

2.4 자료수집

2.4.1 대상자 선정

임상실습을 진행 중인 E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
들에게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과 익명성,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

에게 연구 동의서의 서명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자는 무
작위 배정 컴퓨터 프로그램(Random Allocation 
Software)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배정하였다.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들에게 번호를 부여한 뒤, 무작위 
배정 컴퓨터 프로그램에 그룹의 개수와 총 대상자의 숫

자를 넣고 산출된 각 그룹에 속한 대상자의 숫자에 따라 

대상자를 두 그룹에 배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자
신이 어느 군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실험기
간은 학사 일정이 임상실습이 1주 단위로 이루어져 실험
기간을 1주로 선정하였다. 

2.4.2 사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습 시작 전날에 현재 스트레스

와 기분을 대상자가 스스로 온라인 설문지에 답을 하도

록 하였다.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지각측정도구와 NRS 



아로마 요법이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기분에 미치는 영향

75

10점 척도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였고, NRS 10
점 척도를 이용하여 현재의 기분을 답하도록 하였다. 

2.4.3 실험처치

실험군에게는 아로마향을 자연스럽게 향을 맡을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아
로마 중 라벤더향이 항스트레스 작용이 있다고 밝혀진 

선행연구[26]에 따라 선택하였다. 실험군은 라벤더 정유
(Lavendula angustifolia, Aromaland, Röttingen, 
Germany) 0.2 mL를 작은 병에 담아 목걸이로 형태로 
착용하여 향기가 흡입되도록 하였다. 실습에 방해가 되
지 않으면서 향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목걸이는 목에서 

20cm 정도 되도록 길이를 조절 하여 목걸이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향기가 확산되어 소량의 향을 계속 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선행연구[27]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는 라벤더 향이 아로마 정유가 들어있는 목걸이를 하루 

총 8시간, 일주일간 항상 착용하도록 하였다. 대조군에
게는 호손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무향의 식염수를 병에 

넣은 목걸이를 제공하고 실험군과 같은 방법으로 착용하

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실습 시작 전 실습복으로 갈아입
을 때, 대상자들이 각자의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목걸이 착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 문자를 보내서 수행여부를 확인하였

고, 정유가 부족한 경우 보충해주었다.

2.4.4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1주간의 임상실습 종료 직후 대상자가 스
스로 온라인 설문지로 사전 조사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

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지각 및 기분에 대해 답하도록 하
였다.

2.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1)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동질성,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은 Mann Whitney U-test,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으로 분석하였다.

2) 실험 전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지각과 기분의 동질성검정과 아로마 요법이 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Mann 
Whitney U-test를 이용하였다.

3)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분석하
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들만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대상
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등을 포함하여 설문 작성 중에

도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의 범위는 최소 

21세에서 최대 26세까지였으며,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
령은 실험군은 21세, 대조군은 22세였다. 간호학과의 특
성상 성별은 두 군 모두 여학생이 80%이상을 차지하였
다. 학점의 평점 평균은 두군 모두 3.0~3.5사이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두군 모두 종교는 없다
고 답한 학생들이 더 많았으며 실습기간 중 아르바이트

를 하고 있는 학생은 각 군 모두 1명의 학생으로 매우 
적었다. 현재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두군 모두 80% 
이상의 학생들이 건강상태를 좋거나 양호하다고 답하였

다. 마지막으로 평소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질문에 약 
50%의 학생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
다고 대답 하였으며 동영상 시청, 음악듣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이나 SNS를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
다고 대답하였다 (Table 1).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성별, 
나이,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학업성적, 종교, 아르바이
트, 건강상태, 스트레스 해소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3.2 스트레스 및 기분에 대한 동질성 검증

아로마 요법을 적용하기 전 사전조사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NRS 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5-6점 사이 중
등도의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실험군의 평균 스트레
스 지각측정도구 점수는 59.35점(SD 9.85), 대조군의 평
균 스트레스 지각 측정도구 점수는 60.42점(SD 8.95)나
타났다. NRS로 측정한 기분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
두 평균점수가 3-5점 사이였다. 스트레스(스트레스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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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NRS)와 기분(NRS)에 대한 두 집단 간의 동질
성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아로마 요법 실험 전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41)

Charact-
eristics Categories

Exp. 
(n=22)

Cont. 
(n=19)

χ²/U pn (%) 
Mean
±SD

n (%) 
Mean 
±SD

Gender 
Male 1(5.6) 3(18.7)

2.06 .151
Female 17(94.4) 13(81.3)

Age
(years)

range 
20~26

21.8
±2.84

22.4
±3.9 2.00 .461

Students’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dissatisfied 0(0.0) 0(0.0)

.689‡
Dissatisfied 2(11.1) 3(18.7)

Neutral 9(50.0) 5(31.3)

Satisfied 6(33.3) 6(37.5)

Very satisfied 1(5.6) 2(12.5)

Stude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training 

Very 
dissatisfied 0(0.0) 1(6.3)

.433‡
Dissatisfied 5(27.8) 2(12.5)

Neutral 10(55.6) 7(43.6)

Satisfied 3(16.7) 5(31.3)

Very satisfied 0(0.0) 1(6.3)

Grades 
(GPA)

<2.0 0(0.0) 0(0.0)

.223†

2.0~2.5 0(0.0) 2(12.5)

2.5~3.0 2(11.1) 2(12.5)

3.0~3.5 7(38.9) 6(37.4)

3.5~4.0 5(27.8) 3(18.8)

Over 4.0 3(16.7) 3(18.8)

Religion
Yes 6(33.3) 4(25)

3.38 .497
No 12(66.7) 12(75)

Part time 
job

Yes 1(5.6) 1(6.2)
0.05 .833

No 17(94.4) 15(93.8)

Health 
status

Unhealthy 3(16.7) 3(18.8)

0.83 .361Fair 8(44.4) 5(31.3)

Healthy 7(38.9) 8(49.9)

Strategy to 
mange 
stress 

Yes† 9(50.0) 9(56.3)
0.39 .535

No 9(50.0) 7(43.7)

Exp.:Experimental, Cont.:Control
†Yes examples: watching YouTube or movie, sleeping, listening 

music, playing game, shopping, taking a rest, eating delicious 
or high calorie food, using smartphone, exercise, ride a bicycle, 
drink alcohol
‡Fisher’s Exact Test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Stress perception, 
Stress, and Mood 

variables
Exp. Cont. 

U† pMean
±SD

Mean
±SD

Stress

Stress 
Perception  

Measurement

59.35
±9.85

60.42
±8.95 113.5 .612

NRS 5.82
±2.61

5.94
±2.27 208.5 .989

Mood NRS 3.86
±1.91

4.50
±2.56 66.50 .302

NRS Numeric rating scale
†Mann Whitney U-test

3.3 아로마요법 전후 종속변수 점수 비교

아로마 요법 적용 후, 스트레스 NRS 점수는 아로마
요법 적용한 실험군 점수는 5.82에서 4.45으로 낮아졌으
나 대조군의 경우 5.94에서 6.16으로 상승하였으며, 두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23). 스트레스 지각측정도구 점수는 아로마 요법 
후 실험군에서 평균 0.77점 낮아졌고 대조군에서는 오히
려 평균 0.42점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382). 기분점수 
NRS의 경우 아로마 요법을 한 실험군의 기분의 평균 점
수가 3.86(SD 1.91)에서 6.36(SD 2.22)로 상승한 반면 
대조군의 경우 4.50(SD 2.56)에서 3.63(SD 1.92)로 낮아
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6) (Table3).

Table 3. Comparisons of Stress and Mood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Groups

Pre   
test

Post 
test

Difference
After-   
Before U† p

Mean
±SD

Mean
±SD

Mean
±SD

Stress 
Perception  
Measurement

Exp 59.35
±9.85

58.52
±8.40

0.77
±0.86

104.5 .382
Cont 60.42

±8.95
60.69
±8.59

0.42
±0.86

Stress NRS
Exp 5.82

±2.61
4.45

±2.50
-1.36
±2.74

123.5 .023
Cont  5.94

±2.27
6.16

±2.09
0.21

±1.96

Mood 
NRS

Exp 3.86
±1.91

6.36
±2.22

2.50
±2.79

31.50 .006
Cont 4..50

±2.56
3.63

±1.92
-0.87
±2.40

NRS Numeric rating scale
†Mann Whitney U-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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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들은 실습 동안 높은 스

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러한 스
트레스를 중재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
구는 임상 실습 중인 간호학생에게 아로마요법을 시행하

여 스트레스와 기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행하

였다. 
연구 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정도는 중등도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여 주

었다. 이는 임상실습을 처음 시작하는 간호대학생들이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임상실습 적응에 대한 두려움,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 또는 간호사 및 동료와의 관

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한 두려움, 과중한 과제
물로 인해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7-29]. 
본 연구에서 생리식염수 목걸이를 착용한 대조군은 

실습이 진행되면서 스트레스 점수가 증가하는 반면, 아
로마 요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임상실습이 진행되어도 스

트레스 점수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임상실습 전 또는 임상실습 
중에 간호대학생에게 라벤더와 스위트오렌지 정유를 혼

합해 제공한 뒤 스트레스가 감소한 선행연구들[16,26]과 
수술실 간호사에게 라벤더 뿐만 아니라 제라늄, 마조람
을 혼합한 혼합유를 착용한 향기 패드를 이용한 아로마 

요법을 적용하였을 때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였음을 보고한 선행연구[30]와 유사한 결과이다. 라벤더 
오일의 흡인은 후각을 통해 뇌에 빠른 시간에 전달되어 

중추신경계의 정신적, 감정적 평형을 유지하게 하며[31], 
스트레스 시 증가되는 혈중 콜티졸 수준을 낮추고 [32], 
라벤더 오일 흡인 시 이완 및 진정됨을 의미하는 EEG상 
Beta power가 증가됨이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33]
로 보아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전으로 인해 스트레스

가 감소하였으리라 사료된다. 
라벤더 오일이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

펴본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낮은 스트레스 지각점수

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로마
요법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트레스로 인지하는 스트레

스 지각점수를 감소시키는데 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과 과련된 스

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

하여 이를 완화 시켜줄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아로마요법을 시행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기분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하여, 아로마 흡입이 간
호학생들의 기분을 긍적적으로 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이

었음을 검증 하였다. 이것은 아로마 중재 후 실험군의 기
분척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던 선행연구들

[26, 29]과 라벤더 정유를 제왕절개 수술 후 산모에게 적
용해 기분증진의 효과를 보았던 연구결과[34]와 일치하
였다. 라벤더 오일이 코를 통해 흡수되면 후각신경을 거
쳐 대뇌 변연계로 이어지는 데 기억과 불안을 담당하는 

변연계의 편도체(amygdala)에서 benzodiazepine과 유사
한 작용을 하여 불안을 감소시켜 심신을 진정, 이완 상태
로 만들어[35,36] 스트레스 상황에 있던 간호대학생의 
기분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아로마 목걸이를 이용한 향기 

흡입은 임상실습으로 지쳐있는 간호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기분을 향상시켜주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활동적으로 실습에 임하는 간호대학생에게 기분전환을 

위한 아로마목걸이 중재 방법은 장소의 제한 없고 번거

로운 절차 없이 손쉽게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로마 요법의 적용시간과 기간을 다양하
게 적용한 반복연구를 통해 아로마 목걸이 착용이 간호

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에 대한 추가 검

증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대학의 
소수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중재를 시행하였고 대상자 

탈락률로 인해 소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

로마 요법이 스트레스 및 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간호대학생에게 라벤더 정유 
목걸이를 1주간 착용하게 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
해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기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라벤더 오일을 이용
한 아로마 요법이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학생들의 스트레

스 관리와 기분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효과적임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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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추후 일반화를 위해 임상실습을 하는 다양한 지
역과 학교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로마 요법의 효

과를 알아보는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개인적인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고 1가지 라벤더 향만을 제공하여 
아로마 요법의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어, 개인 선호도
를 고려할 뿐 아니라 단일 오일이 아닌 혼합하여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고, 아로마 요법의 적용기간을 늘리며, 아
로마에 대한 알러지나 두통을 유발가능성을 고려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 아로마 요법의 통일된 적용을 위해 아로마를 이

용한 스트레스 중재프로그램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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